
액체유황 국산화 열기
9 4년 생산량 4 4만톤…자급도 63% 전망

액체유황의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

최근 관련기업에 따르면 유공·호남정유·현대정유(구 극동정유)등 국내 5대 정유사들의 탈황설비

준공과 착공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9 3년 액체유황의 생산량은 2 5만톤 규모로 9 2년대비 83.7% 늘

어나 수요의 4 0 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에따라 9 3년 액체유황의 수입량은 9 2년 4 8만톤에서 23.5% 감소한 3 7만톤 규모에 달해 수요량의

60% 정도를 충족시킬 것으로 분석된다.

또 9 4년에는 4 4만톤 규모를 생산해 수요의 6 3 %를 충족시키고, 96년에는 생산량이 5 0만톤 규모로

70% 이상을 충족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수입량은 9 3년 3 7만톤 규모에서 9 5년에는 2 2만톤 정도로 40.5% 감소해 수요량의 3 1 . 4 %를 충족시킬

것으로 예상돼 액체유황시장에서 국산품으로의 대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.

액체유황의 주 수요처는 비료 생산기업으로 남해화학이 3 0만톤, 동부화학 1 0만~ 1 3만톤, 한국카프로

락탐 9만~ 1 0만톤, 진해화학 5만~ 6만톤 및 기타 3만~ 4만톤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남해화학은 현재 일본상사를 통해 일본산을 수입, 수요의 7 0 ~ 8 0 %를 충당하고 나머지 물량을 쌍용

정유 및 호남정유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미원상사는 일본 마루베니산을 수입, 수요를 충당했으나 최근 경인에너지 및 유공과의 대리점계약으

로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.

액체유황 국제시세는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수입가는 6월 현재 F O B

Vancouver 가격 기준 톤당 2 5 ~ 2 6달러를 보이고 있다.

그러나 정유사의 국내 판매 가격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남해화학 등의 수요처에서 일정수준 이하

로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수입가보다 5~10% 정도 낮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한편, 93년 기준 일본의 액체유황 생산량은 1 5 0만톤으로 3 0만~ 4 0만톤이 공급과잉 상태이다. 이는 화

학섬유 부문의 수요가 정체되고 원유 임가공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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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액체유황 수급현황 (단위 : 1000톤, %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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